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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사명 : 찻자리와 타악기의 만남                         
              Korean Tea Ceremony with Marimba            

   ▶ 일  시 : 2017년 10월 25일(수) 오후 7시               

   ▶ 장  소 : LA한국문화원 3층 아리홀 

   ▶ 주  최 : LA한국문화원, 명원문화재단 CA, AZ지부  

   ▶ 온라인 예약 : www.kccla.org 

   ▶ 첨부자료 : 공연포스터 1부 

 ▶ 문  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9 교육담당 Daniel Kim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 

배포일시 2017.10.16 (월) 담 당 자 Daniel Kim  323-936-3019 

    

한국문화가 있는 날 <찻자리와 타악기의 만남> 공연 

http://www.kccl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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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한국문화가 있는 날 10월 행사로 Korean Tea Ceremony with 

Marimba - 찻자리와 타악기의 만남 공연을 10월 25일(수) 오후 7시 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명원문화재단 CA, AZ지회 이영미 원장,회원 및 정지수(마림바 연주가, 전 

유라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솔리스트 활동)의 마림바 연주와 함께 찻자리와 타악기의 

만남 이라는 주제로 생활다례와 선다례 시연등을 공연형식으로 재조명해 보는 특별한 

행사이다. 

 

생활다례는 현대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차문화이다. 전통다례에 비해 

다소 격식도 간소화되고 현대다구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다. 다례를 수행함으로써 마음을 

정돈하고,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격식을 갖추게 되는데 오랜 세월동안 더욱더 

자연스러워지는 다례를 추구한다. 생활다례법중에는 잎차와 말차(가루차)다례법이 있다. 

 

출연진들이 생활다례에 맞는 편안한 현대식 한복의상 등을 입고 ‘실로폰의 어머니’로 

통하는 나무로 된 타악기로 굵직하고 풍성한 울림을 내는 마림바 연주와 찻자리를 

함께한다. 또한 공연후에는  모든 출연자 및 관객들이 다 함께 참여하여 생활다례에 

어울리는 다양한 다식과 감잎차, 연잎차, 수국차, 꿀송편 등을 함께 나누는 다찬회도 

진행된다. 

 

공연을 기획한 이영미 원장은 서울시 무형문화재 제27호 궁중다례의식 보유자 

명원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사사받고 미서부 지역 한인 커뮤니티 뿐만 아니라 주류사회에 

한국 전통 다례법을 보존, 교육, 전파에 힘쓰고 있다. 이영미 원장은 “미주에서도 우리차 

문화의 문화적 다양성을 알리고 문화적 위치를 선양시킴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을 차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시키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번 공연을 참석하시는 모든 분께 

생활다례에 어울리는 다양한 다식과 도자기 찻잔을 준비 하였습니다.”라고 전했다. 

 

김낙중 문화원장은 “예로부터 차는 마음을 정화시킬수 있는 음료수로서 한국의 다례 

문화는 선조들의 생활과 매우 깊이 관련되어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의 다양한 다례 

체험을 해보고 타민족과 함께 차 한잔의 특별한 여유를 느끼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연의 관람 및 참가는 무료이며, 사전에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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찻자리와 타악기의 만남 (프로그램 /출연진) 
 

 

1. 함 말차 / Arirang                

팔각함에 백제시대의 다완으로  말차(가루차)를 시연한다. 

 

2.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찻자리 / Over The Rainbow, Row Row Row Your Boat, Let It Go  

가족과 함께하는 찻자리를 시연한다. 

 

3. 생활다례시연 / Yesterday, Danny Boy, Land 

현대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즐길 수 잇는 차문화이다.  

 

- 화 차  
화차는 유리다관을 많이 사용하며, 장미, 국화, 개화차 등 꽃들을 차로 만들어 아름다음과 

효능을 함께 하는 찻자리이다. 

- 홍 차 
홍차는 차잎을 85%이상 발효시킨 것이다. 차색은 잎차의 크기에 따라 붉은 오렌지색을 띠우기도 

하고 흑색을 띤 홍갈색도 난다. 오렌지 색을 띠는 차가 고급차라고 볼 수 있다. 

- 녹 차  
녹차는 차잎을 따서 바로 증기로 찌거나 솥에서 덖어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차의 

성분이 그대로 남아 있어 비타민 C가 레몬의 5배∼8배나 함유되어 있고, 노화 억제나 암 예방, 

식중독 방지 등 여러가지 질병의 예방과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카테킨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기능성이 큰 차이다. 

- 말 차  
말차는 찻잎을 말려 가루로 만든 것이다.  옛날에는 찻잎를 돌절구에 갈아서 마시기도 했다. 

- 보이차 
보이차는 중국 운남에서 많이 먹던 차의 일종이다. 후발효된 차로서 오랜된 차를 선호한다.   

다른 차들보다 비교적 그 맛이 순하며 부드럽다. 

  

4. 선다례 / In A Landscape 

사찰에서 사용하는 식기도구 발우(鉢盂)를 사용하여 말차를 시연한다.  

 

5. 마림바 연주 / Northern Lights 

 

6. 다찬회 
 


